
  다니엘 6장 19-28절 말씀

<1>

19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20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

24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3>

25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